
금속투쟁속보 50호-1

박상만 금속노조 14기 위원장 당선
황영선 수석, 허원 사무처장 동반 당선 … 김병철·이태현 부위원장 당선

금속노조가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14기 위원

장으로 박상만 후보가 당선됐다. 수석부위원장

은 황영선 후보, 사무처장으로는 허원 후보가 

당선됐다.

박상만 위원장 당선자는 현 금속노조 부위원

장으로 현대자동차지부 조직강화부장, 정비위

원회 부의장, 노조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했

다. 황영선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기아자동차

지부 출신으로 지부 고용실장, 조직실장, 노조 

감사위원을 역임했다. 허원 사무처장 당선자는 

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현재 한국지엠지부 

소속이다.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을 

지냈다.

기호 1번 박상만-황영선-허원 후보 조는 1차 

투표에서 39.09% 득표율(54,995표)을 기록해, 

34.71% 득표율(48,831표)을 기록한 기호 2번 박

성철-김유철-엄미야 후보 조와 2차 투표를 진

행했다.

11월 25일(화)부터 11월 28일(금)까지 진행한 

2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박상만 후보조 58,846

표(46.68%)를 받아 5만 4천160표를 받은 기호 2

번 박성철 후보 조(득표율 42.96%)를 앞섰으나 

과반을 얻지 못하여 3차 투표를 진행했다.

3차 투표는 기호 1번 박상만 후보 조에 대한 

찬반투표로 12월 2일(화)부터 12월5일(금)까지 

진행했다. 3차 투표 결과 박상만 후보 조는 

86,202표(79.17%)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.

한편, 지난 2차 투표에서 노조 부위원장 기

호 4번 김병철 후보 95,377표(75.66%), 기호 5

번 이태현 후보 90,650표(71.91%)로 당선을 확

정했다. 5명을 선출하는 노조 부위원장 투표에

서 과반을 얻지 못한 두 후보를 놓고 2차 찬반

투표를 진행했다. 김병철 당선자는 현대자동차

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, 이태현 당선자는 

현대중공업지부 선전편집실장으로 역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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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 14기 김병철, 이태현 부위원장 당선자(2차 투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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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우리는 승리하러 왔다! 고용승계 보장하라”
대전충북·한국지엠지부, 지엠세종물류센터 직영화 쟁취 공동결의대회 열어

한국지엠 원하청 노동자들이 

한자리에 모여 GM 세종물류센

터 직영화와 직영정비센터 폐

쇄 철회를 함께 외쳤다.

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한

국지엠지부가 12월 2일 한국지

엠 세종물류센터에서 공동 결

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 자본

의 하청노동자 일방 대량 해고

와 불법파견, 물류센터 외주화

를 비판했다.

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결

의대회에서 “지엠 물류 동지

들 20년 넘게 억압과 차별 속

에 살았다. 차별을 딛고 당당하

게 일어서서 노동조합을 만들

었다. 싸우겠다고 했다. 교섭을 

요구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허원 부위원장은 “자본은 계

약해지로 답했다. 해고다”면서 

“기업의 목적 중 하나는 고용 

보장이다. 이것을 내팽개친 지

엠 자본을 용서할 수 없다. 똘

똘 뭉쳐서 투쟁의 길로 함께 

나아가자. 직영 정비 사업소 매

각 저지, 고용승계까지 함께 싸

우자”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
권현구 노조 대전충북지부장

과 윤용신 한국지엠지부 수석

부지부장도 투쟁 중인 노동자

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뜻을 분

명히 밝혔다. 권현구 지부장은 

“이곳 세종물류센터 모든 결

정권은 한국지엠이 가지고 있

다. 이 폭력과 만행 반드시 책

임을 물어야 한다”고 분노했

다. 윤용신 수석은 “두려워 마

시라. 견뎌내야 한다. 우리에게

는 금속노조, 대전충북지부, 한

국지엠지부가 있다”고 단결을 

강조했다.

김용태 노조 대전충북지부 지

엠부품물류지회장은 “오늘 우

리는 같은 현장, 같은 투쟁의 

역사 위에 한목소리로 이 자리

에 섰다”며 “대전충북지부와 

한국지엠지부가 함께하는 이 

결의대회는 단순한 연대가 아

니다. 지엠이 만든 부당한 구조

와 책임 회피에 맞서 새로운 

투쟁의 장을 여는 결의의 장이

라고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

김용태 지회장은 “지엠이 지

금 한국 사업장 전체에 구조조

정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. 

직영정비 폐쇄, 외주화 확대, 

하청업체 흔들기, 이 모든 과정

의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

게 전가되고 있다”며 “우리

는 이미 불법파견 소송으로 진

실을 밝히기 시작했다. 본사는 

발탁채용이라는 꼼수로 조합을 

약화하려 했지만, 우리는 흔들

리지 않는다”고 강조했다.

김 지회장은 “노조를 무너뜨

리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라. 하

청 노동자 희생시키는 구조조

정 중단하라. 노동자의 정당한 

권리를 돌려놓으라”라며 “노

동자가 현장을 멈추면 지엠 공

장 물류도, 그 어떤 생산 라인

도 움직이지 못한다. 우리는 승

리하러 왔다”고 선언했다.


